
제40회 발명의 날을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남다른 창의와 도전정신으로 신기

술 개발에 헌신하고 계신 발명인 여러분께 감사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발명은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 가는 동력입니다. 새로운 것을 창조하기 위한

열정과 노력이 인류 문명의 발전을 이끌고 상상 속의 일들을 현실로 바꿔 놓고

있습니다.

발명에 관한 한 우리는 자랑스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금속활자∙측우기와

같은 뛰어난 발명품들이 참으로 많습니다. 지금도 IT를 비롯한 여러 산업과 과학

기술 분야에서 세계가 놀라는 업적들을 쌓아 가고 있습니다. 창의적이고 성실한

우리 국민의 역량을 살려 나간다면 수년 내에 반드시 선진국 반열에 올라서게 될

것입니다.

정부는 발명의 토양이 되는 기술혁신과 인재양성을 국가 최우선 전략으로 추

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산∙학∙연 협력체계 구축, 핵심∙원천 기술 개발 등에 적극

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이와 함께 발명강국의 위상에 걸맞은 환경을 만들기 위해 최선을 다하고 있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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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참석자 여러분,

한국은 정보격차 문제나 개인정보 침해와 같은 정보화 시대의 그늘을 결코 간

과하지 않을 것입니다. 차가운 디지털에 온기를 불어넣어 모두가 함께하는 디지

털 복지사회를 구현해 나갈 것입니다.

나아가 지구촌의 모든 사람들이 정보화 혜택을 고루 누리게 하는 데도 적극 동

참해 나갈 것입니다. 그 일환으로 UN ESCAP의 ICT 훈련센터를 인천 송도에 설

립해서 각국의 정보통신정책 담당자와 엔지니어들에게 정보화 교육 기회를 제공

해 나가고자 합니다.

아무쪼록 오늘 이 자리가 새로운 유비쿼터스 시대의 비전을 공유하고, 더 편리

하고 풍요로운 세계로 나아가는 소중한 기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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니다. 2006년까지 세계 최고 수준의 특허심사 서비스를 갖추도록 하겠습니다. 이

를 위해 올해에만 200명이 넘는 신규 특허심사인력을 충원하고 첨단 특허정보

시스템을 구축할 것입니다. 지적재산권의 보호와 사업화를 촉진하기 위한 다각

적인 대책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발명인 여러분이 바로 국가경쟁력입니다. 대한민국의 희망찬 미래를 열어 간

다는 큰 자부심으로 각자의 분야에서 최선을 다해 주기 바랍니다.

발명의 날을 거듭 축하드리며, 여러분 모두의 건승을 기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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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나카소네 야스히로 일∙한협력위원회 회장,

남덕우 한∙일협력위원회 회장, 그리고 양국 위원 여러분,

양국 협력위원회 합동총회를 진심으로 축하합니다. 1969년 창립된 이후 양국

관계 발전을 뒷받침해 온 협력위원회의 노력에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이제 우리 두 나라는 한 해 400만 명이 넘게 왕래하는 긴밀한 이웃입니다. 또

한 서로에게 너무도 중요한 교역과 투자의 파트너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양국이 평화와 공존의 미래를 열어 가는 진정한 동반자가 되기 위해서

는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역사에 대한 올바른 인식의 토대 위에

서 서로를 신뢰하며 존경하는 이웃이 되어야 합니다. 이것이 이 시대의 양국 지

도자들이 함께 풀어 가야 할 최우선의 책무라고 생각합니다.

오랜 경륜을 가진 양국의 원로 여러분이 두 나라 관계 발전에 더 큰 힘이 되어

주실 것으로 기대합니다.

다시 한번 합동총회의 개최를 축하드리며, 협력위원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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